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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가공무역금지 피해 가시화
중소기업 59.7% 자재수급 애로 … 관세․증치세 어려움도 56.9%

중국의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 등 잇단 무역정책 변동으로 중국 진출기업과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원자

재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현지에 진출했거나 국내에 있는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65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<중

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> 결과 59.7%가 <원자재 수급이 어렵다> 응답했다. 

또 조사대상의 56.9%는 <관세 및 증치세(부가가치세)와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>고 답했다. 

가공무역 규제 확대가 수출입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36.7%가 <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>를 

꼽았으며 28.3%는 <원자재 조달 등 중국 내수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>을 우려했다, 

이밖에 응답기업의 23.3%는 <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단절>을 꼽았으며, 11.7%는 <중국수출 단절>까

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39.7%가 <원자재를 현지조달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겠다>고 답했으며, 23.5%

는 <관세 및 증치세 혜택이 없더라도 일반무역으로 전환해 거래를 지속하겠다>고 답했다. 

또 중국 진출규모를 축소하거나 베트남 등 제3국으로 투자를 전환하겠다고 답한 중소기업도 20.6%에 달했

으며 5.9%는 중국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답했다.

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“최근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는 일회성이 아닌 중국의 새 정책기조로 자리잡

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국내기업들은 단순가공 수출형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형 고부가

가치 상품에 주력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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